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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후보 광주경선 연설

존경하는 광주시민,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.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? 

지금까지는 이 손가락이 민주당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 손가락이 노

무현을 의미합니다. 노무현을 찍어서 1번 위치에 놔주시기 바랍니다. 

그대로 그것이 민주당 승리가 되도록 책임지겠습니다. 오늘은 정말 중요한 

선택의 날입니다. 

이 자리의 여러분 선택이 광주의 선택, 대한민국의 선택, 역사의 선택이 

될 것입니다.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? 여러분 처지가 참 고민될 것으

로 생각합니다. 

가까운 고향 후보도 찍고 싶고, 지난 대선 신세진 이인제 후보도 도와주고 

싶고, 영남 사람도 찍어주고 싶은데 고민되시죠? 저는 부득이 잘 계산해보

시고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, 여러

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

다음 대선 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.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큰일납니다. 경

제가 무너질 겁니다. 복지정책 뒷걸음질하고, 동서화합과 남북대화도 물 

건너 갈 겁니다. 모든 것이 무너지고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. 

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민의 정부 개혁 완수하고, 중산층과 서민위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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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을 계속 펴 김대중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제

가 이렇게 말하니 지역주의 아니냐고 하는 분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정면돌

파, 대찬성입니다. 정면돌파로 이회창 대세론 무너뜨리고 승리합시다. 누가 

정면돌파 했습니까? 

저는 92년 총선, 95년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깃발 들고 싸웠습니다. 저 

노무현이어야 이회창 총재를 무너뜨립니다. '서민후보' 노무현이 나가야 '

귀족후보, 특권층 후보' 이회창 총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

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영남이 계속 집권했는데, 다시 

영남후보 노무현에게 넘겨주기가 정말 섭섭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래서

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. 

영남 후보라고 다 영남 후보가 아닙니다. 영남 후보중에서 1980년 광주항

쟁 이후 '임을 위한 행진곡' 함께 부르며 열심히 싸우고, 90년 3당합당 때 

김영삼 거부하고,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목이 터져라 외친 영남 후

보도 있습니다(박수). 

저는 영남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. 제가 '37년간 호남사람들을 따

돌리지 않았느냐? 우리 정권을 정통민주세력의 계승자 김대중 대통령에게 

주자'고 호소했습니다. 이회창 총재가 장외집회에서 지역감정 부추기는 것

에 맞서 싸우기 위해 2000년 총선때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. 이래도 제가 

단순한 영남사람입니까? 

저는 여러분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빚 

갚으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어떤 유권자 만나니 '찍어 줄 테니 배신하지 

말라'고 하셨습니다. 네, 약속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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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배신한 적 없습니다. 제가 광주에서 이긴다고 생각해보십시오. 이게 얼

마나 큰 빚이겠습니까? 저 신세 갚겠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저를 지원해준 

많은 영남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함께 잡을 것입니다. 그러면 동서화합이 

됩니다. 

저보고 학벌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, 김 대통령이 학벌이 좋아서 대

통령 했습니까? 제가 과격하다는 소리도 하는데, 그 소리도 김대중 대통령

이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? 그러고 보니 제가 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

사람인가 봅니다. 

감사합니다. 


